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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고는 세계경제포럼(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와 시트리니(Citrini Research) 

보고서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를 교차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이 촉발하는 노동시장 

구조 변동의 복수 경로를 분석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AI 상업화 가속) 기업의 AI 도입률이 88%까지 치솟으며(McKinsey, 2025)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창출 기대보다 2배 이상(일자리 소멸 우려 

54.3% vs. 창출 기대 23.5%) 높아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지배적

- �(지능의 역설) AI의 성공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능의 역설은 기계의 소비 

부재(MPC=0)와 노동 소득 기반의 소비 경제 붕괴, 그리고 생산성 이익이 가계를 우회하여 

지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GDP(Ghost GDP)를 발생시킨다는 세 가지 논거로 구체화

- �(WEF 4대 시나리오) AI 발전 속도와 노동 준비도에 따른 4대 시나리오 모두 임금 양극화와 

기업 이익 상승을 보이며, 특히 ‘대체의 시대’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 신뢰 급락으로 총수요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높음

- �(Citrini 위기 시나리오) AI 성공이 노동 대체와 소비 침식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여 SaaS ARR(구독형 소프트웨어 연간 반복 매출) 붕괴발 사모신용 균열이 연금과 

생명보험으로 전이되는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

지능의 역설과 새로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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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노동시장은 화이트칼라 고위험 직종 비중·SaaS 의존 IT 생태계·이중 노동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 경로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기에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시나리오 기반 정책 설계) 단일 미래 전제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유효한 강건 정책(robust policy) 패키지를 선별·설계하는 시나리오 기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선제적 사회안전망 재설계) 일시적·경기순환적 실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영구적 대체에 대응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 �(교육·훈련 시스템의 AI 시대 전환) AI 리터러시를 전 국민 기본 역량으로 설정하여 기초 

교육부터 직업 훈련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에이전틱 AI의 빠른 확산에 대응한 윤리 기준, 

책임 귀속 체계, 인간 감독 의무화 기준 등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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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상업화는 전 세계적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음

● �기존의 기술 혁신 변화와 달리 생성형 AI(Generative AI) 및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인지적 

업무 전반에 걸쳐 인간 노동의 직접적 대체재로 기능하기 시작

●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현시점에서 복수 시나리오에 기반한 균형적 전망 분석이 

학술적·정책적으로 필요

● �그동안 연구는 AI의 장기적 노동시장 효과를 단일 경로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의 조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거시적·균형적 미래 시나리오 분석과 시트리니(Citrini 

Research)의 극단적 위험(left-tail risk) 시나리오 분석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실질적 의사결정 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함

02 AI 발전과 시장의 충격

■  AI 발전과 상업화 가속화

● �(기업 AI 도입률) 55%(2023년) → 72%(2024년 초) → 78%(2024년 말) → 88%(2025년) 

로 기업의 AI도입률이 2년 만에 급증하면서 AI가 산업 전반의 표준 업무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McKinsey, 2025)

● �(에이전틱 AI 도입률) 응답 기업의 23%가 적어도 하나의 사업 기능에 에이전틱 AI를 확장 배포 

중으로 AI가 정보 생성 도구에서 자율적 업무 실행 주체로 질적 전환 중

● �(AI 리터러시 수요) AI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미국 내 직무 공고 수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AI 

관련 학습 콘텐츠 시청 시간도 전년 대비 92% 급증(LinkedIn·WEF, 2026)

● �(AI 자본지출) 2025년 연간 4,230억 달러에서 2030년 연간 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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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면서 AI 자본지출(CapEx)이 전력망에 버금가는 국가 핵심 경제 인프라 투자로 위상 

전환(UBS CIO, 2025) 

● �(WEF 거시 전망)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억 7,000만 개 창출 vs. 기존 일자리 9,200만 개 

소멸 등 전체 일자리의 22%가 구조적 변동 영향권에 진입하며, 기존 스킬의 39%가 2030년까지 

변화·진부화될 것으로 예측(WEF, 2025)

■  글로벌 경영진의 AI 영향 인식조사(WEF, n=10,000)

●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멸에 대한 우려) 전 세계 경영진의 54.3%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는 비율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I  표 1  I  AI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조사

AI 영향 항목 동의 비율(%) 전략적 함의

기존 일자리 대규모 대체 54.3 노동시장 대체 위험이 경영진 의식 내 가장 지배적 우려 

기업 이익률 증가 44.6 AI 수혜가 기업 이익에 집중될 가능성(노동분배율 하락 우려)

재화·서비스 접근성 향상 37.0 소비자 후생 개선 기대(실질 소득 기반이 전제)

재화·서비스 가격 인하 30.0 디플레이션 압력과 소비 기반 침식의 양면성 내포

산업 집중도 심화 23.6 소수 AI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위험

신규 일자리 대규모 창출 23.5 낙관론적 시각은 경영진 사이에서도 소수 의견

특정 인구집단 차별 심화 21.4 AI 편향 문제가 노동시장 형평성에 미치는 위험

임금 상승 효과 12.1 AI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극소수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6)

■  시트리니(Citrini) 보고서 발표와 금융시장 충격(2026.2.23)

● �(배경) Citrini Research가 서브스택(Substack) 및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독립 분석 보고서로 

공개하면서 기관 보고서가 아닌 독립 분석 보고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유발한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

● �(핵심 명제) AI 기술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경제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핵심 질문을 던지며,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노동 소득을 대체해 소비 기반을 침식하고 결국 금융 시스템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능의 역설을 주요 명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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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규모 및 시장 반응) 단순한 투자 심리 변동이 아닌 기술 낙관론에 기반한 자산 가격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받기 시작

- �발표 24시간 내 트위터 조회수 1,800만 회 돌파, 공유 5,400회, 북마크 12,000회, 블룸버그 

터미널 시간당 최다 조회 2위 기록

- �마이클 버리(빅쇼트)의 트위터 공유 및 나심 탈레브(블랙스완)의 공감 표명이 시장 패닉 확산을 

증폭

- �뉴욕 3대 지수 일제 하락, 다우 -1.6%, S&P 500 -1.04%, 나스닥 -1.13%

I  표 2  I  시트리니 보고서 충격에 따른 뉴욕증시 폭락 종목

도어대시 -6.60% 우버 -4.28%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7.20% 세일즈포스 -3.80%

블랙스톤 -6.20% 서비스나우 -3.30%

KKR -8.90% 크라우드스트라이크 -10%

마스터카드 -5.80% 앱러빈 -9%

아폴로 -5.00% 몽고DB -11.40%

비자 -4.50%

※ 현지시간 23일 종가기준.

자료 : SBS Biz 뉴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2026. 2. 23

03 핵심 이론적 전제 - 지능의 역설 

■  역설적 핵심 명제: AI 낙관론의 비관적 귀결

● �(시트리니 보고서의 출발점) Citrini Research는 AI 기술의 성공이 인간 노동 소득 대체와 소비 

기반 침식을 유발하여 결국 금융 시스템의 연쇄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역설적 파국 가능성을 

핵심 명제로 제시

● �(핵심 논거 ①) 기계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 0

- �AI 에이전트·로봇은 재량 소비재(의류, 식음료, 여행 등)를 전혀 구매하지 않으며, AI가 대체하는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면 동등한 소비 대체자가 존재하지 않음

● �(핵심 논거 ②) 미국 GDP의 70%를 구성하는 인간 중심 소비경제는 노동 소득기반으로 작동

- �자동화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가 소비로 환류되지 않으면 총수요가 구조적으로 위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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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논거 ③) AI 생산성 향상의 산출이 가계 소득을 거치지 않으면 유령GDP(Ghost GDP) 발생

- �AI 생산성 향상의 산출이 가계 소득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 계정에는 포착되나 실물 경제에서 

순환하지 않는 산출물이 양산되며, 이 경우 GDP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의 연계가 단절될 수 

있음

■  인텔리전스 프리미엄 소멸 이론

● �(근대 경제사 전제) 인간 지능은 대규모 복제가 불가능한 유일한 희소 투입요소로서 

노동시장에서 지능 프리미엄을 형성해 왔음

● �(전제 붕괴 시작) 생성형 AI 및 에이전틱 AI가 광범위한 인지적 업무 영역에서 인간 지능의 실질 

대체재로 기능하기 시작

● �(구조적 문제) 노동시장·모기지 시장·조세 체계, 교육시스템 등 현대 경제의 모든 제도가 인간 

지능의 희소성을 전제로 설계·운영되어 왔음

● �(재평가 진행) 해당 전제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구조적 

재평가를 촉발

● �(균형적 결론) 재평가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그 이행 과정의 충격이 관리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핵심적 역할

■  AI 에이전트에 의한 마찰 경제 해체와 수익 구조의 붕괴

● �(마찰 경제 해체) AI 에이전트가 정보 비대칭, 인지적 한계, 시간 부족 등 인간의 취약점을 

보완함에 따라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기존의 지대 추구형 수익 기반이 해체되고 

있음

- �여행·보험·부동산·결제·SaaS·법률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개 수수료, 관성적 반복 계약, 

정보 격차 기반의 프리미엄 등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직접 대체되거나 

급격히 약화될 위험에 직면함

● �(산업별 충격 강도) AI가 산업별로 가치 사슬을 해체하며 전달하는 충격의 강도는 해당 업종의 

수익 구조가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정보 비대칭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에 따라 결정됨

- �매우 높음(IT 서비스·SaaS·콜센터): 에이전틱 AI가 업무를 직접 대체함에 따라 기존의 반복 

매출(ARR) 구조가 소멸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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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금융·법률·회계·보험·부동산): 전문 지식의 희소성에 기반했던 마찰 경제가 해체되며 

중개 수수료와 정보 격차 기반의 수익 모델이 무력화

- �중간(의료·마케팅·미디어): 제도적 규제와 인간 간의 신뢰가 완충재 역할을 하며 당분간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효할 전망

- �낮음(대면 서비스·건설·요식): 물리적 작업 중심의 산업으로 현재는 노출도가 낮으나 향후 

로봇공학의 발전 속도에 따라 중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04 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 분석 

■  분석 프레임워크

● �(시나리오 설계 구조) WEF는 두 축을 교차하는 2×2 매트릭스로 2030년까지의 4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

I  표 3  I  WEF 2030 미래 일자리 시나리오

노동력 준비도

광범위 (Widespread) 제한적 (Limited)

 AI 

발전 

속도

 지수적 

(Exponential)

시나리오 1

초가속 진보(Supercharged Progress)

시나리오 2 

대체의 시대(Age of Displacement)

점진적 

(Incremental)

시나리오 3

 코파일럿 경제(Co-Pilot Economy)

시나리오 4

정체된 진보(Stalled Progress)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6)

● �(방법론) WEF 최고전략책임자(CSO) 커뮤니티, 글로벌 미래위원회, 글로벌 포사이트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시나리오 공동 구성

● �(시나리오 성격) 특정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각 경로별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는 탐색적 성격을 

띠며, AI의 발전 속도 자체보다 노동력의 준비도와 제도적 대응 역량이 시나리오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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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1) 초가속 진보(Supercharged Progress): 지수적 AI 발전 + 광범위한 노동력 준비도

- �AI의 지수적 발전과 교육 시스템의 신속한 재설계가 맞물려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역할이 직접 업무 수행에서 AI 에이전트를 설계·감독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agent 

orchestrator)로 전면 전환됨

- �AI 도구가 지리적·교육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기술 민주화가 가속화

-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지연(Time-lag)과 AI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의 

기록적 확대가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

● �(시나리오 2) 대체의 시대(Age of Displacement): 지수적 AI 발전 + 제한적 노동력 준비도

- �전통적 교육 체계의 고착화 속에 자동화 비용이 재교육 비용보다 낮아지는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충원 대신 광범위한 AI 자동화를 채택하여 인간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

- �기술의 업무 흡수율이 평균 50%에서 고노출 섹터 90%에 육박하며 생산성은 극대화되나, 

소수의 국가급 기업이 기반 모델과 컴퓨팅 자원을 독점하여 시장의 진입 장벽과 구조적 왜곡이 

심화

- �이행적 실업을 넘어선 영구적 노동 대체로 인해 소비자 신뢰지수가 역사적 저점으로 급락하며, 

총수요 기반이 붕괴되는 경제적 파국(Citrini 2028 위기)의 위험이 가장 높음

● �(시나리오 3) 코파일럿 경제(Co-Pilot Economy): 점진적 AI 발전 + 광범위한 노동력 준비도

- �AI 상업화 속도가 조절됨에 따라 사회가 협업 모델을 소화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업무 증강(Augmentation) 방식으로 직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재편

- �AI 리터러시가 전 국민의 보편적 역량으로 자리 잡으면서 특정 업무 시간이 최대 80% 단축되고, 

AI 기술과 개별 도메인 전문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직종이 대폭 확장

- �기술 도입 및 숙련도 확보에 성공한 조기 투자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국가적 경쟁 우위 

격차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

● �(시나리오 4) 정체된 진보(Stalled Progress): 점진적 AI 발전 + 제한적 노동력 준비도

- �AI 역량 향상의 돌파구 부재와 준비된 인재 부족, 컴퓨팅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기대했던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이익이 전반적으로 미실현되는 정체 국면에 진입

- �직종의 완전한 소멸보다는 직무 내용이 부실해지는 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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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AI 투자에 성공한 특정 기업과 지역에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경제 양분화가 고착화

- �초기 경력 일자리와 행정 업무가 AI로 우선 대체됨에 따라 청년층 및 신입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급격히 협소화되는 구조적 고립 위험이 심화

■  시나리오별 주요 경제 지표 변화 방향 

● �(시나리오 공통 지표 변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업 이익률은 상승하는 반면 임금 양극화는 

예외 없이 심화되어 정책적 개입 없이는 AI의 경제적 수혜가 자본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별 결정적 분기점)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나리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서 대체의 

시대(시나리오 2)는 총수요 기반이 붕괴되는 유일한 파국 경로인 반면, 코파일럿 경제(시나리오 

3)는 실업률 안정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균형 경로로 확인

I  표 4  I  시나리오별 주요 경제지표 변화 방향

지표
기준값

(2025년)

➀ 

초가속

➁ 

대체

➂ 

코파일럿

➃ 

정체

AI 역량(MMMU 상위5개 모델 평균) 84.2

AI 리터러시·인접 스킬 N/A

노동생산성 증가율(연간) 1.5%

실업률 5%

소비자 신뢰지수 48.8

에이전틱AI 기업 도입률 23%

임금 양극화 16.8

S&P 500 분기 영업이익률 12.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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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트리니(Citrini Research)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시나리오

■  위기의 전개 타임라인(2025~2028)

● �(1단계) 진입 충격(2025년 말~2026년 상반기)

- �에이전틱 코딩 도구의 비약적 발전으로 SaaS의 기술 진입장벽이 소멸하며, 기업들이 기존 계약 

갱신 대신 자체 개발을 검토하는 등 SaaS 산업의 반복 매출(ARR) 기반이 무너짐

- �포춘 500대 기업이 자체 개발 위협을 카드로 대규모 계약 할인을 이끌어내는 등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

● �(2단계) 표면적 번영과 구조적 균열의 공존(2026년 하반기~2027년)

- �주가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며 표면적으로는 호황을 보이나 이면에서는 실질 임금 붕괴와 

화이트칼라 해고가 본격화되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가시화

- �대규모 사모신용 디폴트를 기점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실이 사모펀드(PE), 생명보험사, 가계 

연금으로 확산되며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

● �(3단계) 구조적 위기 현실화(2028년) 

- �노동소득 비율이 역사적 최저치로 추락하며 연방 세입이 급감하고 가계 소득 기반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는 재정 위기에 직면

- �주요 테크 허브의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붕괴하면서 노동 소득 소멸에 따른 

실물 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현실화

I  표 5  I  글로벌 위기 전개 시나리오 

시기 핵심 사건 세부 내용 및 여파

2025년 말 에이전틱 AI 도약 Claude Code 등 혁신 도구 등장으로 중견 SaaS 핵심 기능 복제 가능

2026년 초 화이트칼라 해고 시작 자동화로 인한 마진 확대 및 기업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10월 시장 도취와 쇼크 지수 고점(S&P500 8,000 / 나스닥 30,000) 돌파, 구조적 균열 심화

2026년 10월 ServiceNow 쇼크 성장률 급감 및 인력 15% 감축, 주가 급락

2026년 말 노동시장 냉각 JOLTS 구인 건수 급감(550만 미만), 지식 서비스직 채용 실종

2027년 초 마찰 경제 붕괴 여행·보험·부동산 등 정보 비대칭 기반의 중개 모델 전면 해체

2027년 1분기 결제망 우회 현실화 Mastercard 쇼크, 에이전틱 소비 확산으로 구매 증가율 둔화

2027년 2분기 공식 경기침체 2개 분기 연속 실질 GDP 마이너스 성장 기록

2027년 3분기 사모신용 디폴트 Zendesk 부실, 50억 달러 대출 디폴트로 SaaS ARR 신화 붕괴

2027년 11월 금융시장 폭락 부정적 피드백 루프 가속화로 인한 자산 가격 연쇄 폭락

2028년 6월 구조적 파국 실업률 10.2% 돌파, 주가 고점 대비 -38%, 주택 연체 위기

자료 : Citrini Research(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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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메커니즘: 자연 제동장치 없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 

● �(일반 경기침체와 차이) 일반 경기침체는 시장의 자기교정(Self-correcting) 기제가 작동하나, 

AI 주도 위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 대체가 가속되는 역방향 자동화 루프로 인해 반등 

메커니즘이 부재

● �(비순환적 피드백 루프의 구조) AI 성공 → 노동 대체 → 소비 침식 → 추가 투자 압박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AI 투자가 자본 형성(CapEx)이 아닌 운영 비용(OpEx)인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기능 

● �(정책 대응의 구조적 한계) 노동소득 기반의 세입 기반 침식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이 제한되며 

소득 상실에 따른 근본적인 수요 부족 문제를 통화정책(금리 조절 등)만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

■  금융 시스템 연쇄 위기

● �(사모신용 시장 균열) AI 에이전트의 서비스 대체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반복 매출(ARR) 기반이 

무너지면서 2027년 젠데스크 디폴트를 기점으로 발생한 부실 리스크가 생명보험사와 가계 

연금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노후 자산을 위협

● �(주택담보대출 시장 위협) 화이트칼라의 고용 위기로 인해 13조 달러 규모 모기지 시장의 전제인 

30년 소득 유지 능력이 구조적으로 상실되면서 대출 상품 부실을 넘어 차입자의 소득 자체가 

소멸하는 전례 없는 실물 자산 파국에 직면

■  정책 실패와 사회적 갈등

● �(정부 대응의 구조적 한계) 인간의 노동 시간 과세에 의존하는 연방 세입 구조가 AI의 노동 

대체로 인해 2028년 기준선 대비 12% 미달하며 붕괴되고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사상 

최저치(46%)로 추락하며 기존의 경기순환적 실업 대응 체계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짐

● �(정책 대응의 실패와 공전) AI 연산세나 공동 AI 번영법 등 새로운 재분배 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응 계획의 부재 자체가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핵심 위험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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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지능의 역설과 새로운 경제, “2028·2030 AI 노동시장 시나리오 분석”
Perspectives

06 소결 및 시사점

● �WEF와 Citrini Research는 AI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경제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변환을 

초래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그 성패는 기술 발전 속도보다 노동력의 준비도와 정책 대응의 

적시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

- �(지능의 역설과 소비 기반 침식) AI 기술의 성공이 인간의 노동 소득을 대체함으로써 소비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GDP(Ghost GDP)를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이 

실재함을 규명

- �(정책 개입 없는 임금 양극화의 고착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임금 양극화 심화는 공통된 

방향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장의 자정 작용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임을 경제 지표 

비교를 통해 확인

- �(부정적 피드백 루프와 디플레이션 위험) 자연적인 제동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 대응이 

경제 현실보다 뒤처질 경우 노동 대체와 소비 감소가 맞물리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

- �(선제적 제도 설계를 통한 새로운 균형 도달) 전방위적인 경제적 재평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나 선제적인 제도 설계와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경제적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음

● �국내 노동시장은 화이트칼라 고위험 직종 비중·SaaS 의존 IT 생태계·이중 노동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 경로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시나리오 기반 정책 설계) 단일 미래 예측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강건 정책 패키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선제적 사회안전망 재설계) 일시적·경기순환적 실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안전망을 

구조적 소멸과 영구적 대체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 �(교육·훈련 시스템의 AI 시대 전환) AI 리터러시를 모든 국민이 갖춰야 할 보편적 기본 역량으로 

설정하고 기초 교육부터 직업 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인적 자원의 

준비도를 향상

-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에이전틱 AI의 확산 속도에 맞춰 윤리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체계, 인간의 감독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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